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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만찬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활절 전날이었어요. 이제 기드온네 
가족만의 예루살렘 만찬이 열릴 거예요! 

기드온은 매년 이 전통을 무척 기다렸어요. 
그래서 일 년에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고 바랄 
정도였지요. 하지만 엄마는 더 특별한 만찬이 되도록 
부활절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기드온과 아멜리아는 모두가 앉을 수 있도록 
바닥에 담요를 깔았어요. 그런 다음 기드온은 
요리하시는 엄마와 아빠를 도우러 갔어요. 기드온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음식을 내어놓는 
것이 제일 좋았지요.

모든 음식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드셨을 만한 것들이었어요.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이것과 비슷한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드온네 가족은 이 식사를 
예루살렘 만찬이라고 불러요!

기드온은 납작한 빵이 담긴 바구니와 말린 대추 한 
그릇을 들고 와서 담요 위에 내려놓았어요. 납작한 
빵 위에 바를 꿀도 있었어요. 아멜리아는 올리브 한 
병과 말린 살구, 아몬드 한 접시를 내왔어요. 염소 
치즈 약간과 얇게 썬 오이도 가져왔죠. 생선이 담긴 
접시와 물컵들도 자리에 놓았어요. 아이들은 음료를 
흘리지 않으려고 특별히 더 신경을 쓰며 옮겼어요.

모두가 담요 주위에 앉았어요. 엄마가 음식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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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활절에 저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아이들은 음식 접시를 서로에게 
전달했어요. 아이들은 접시에서 살구와 오이 몇 
개를 덜어냈어요. 기드온은 아기 여동생이 올리브 
접시를 엎어 버리지 않도록 잡아 주었어요. 모두가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트렸어요.

기드온은 빵에 염소 치즈를 바르고 꿀도 
덧발랐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 중에 어느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니?” 아빠가 아이들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좋아요!” 
설리번이 말했어요.

기드온은 물고기 접시를 가리켰어요. “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주신 이야기가 
좋았어요. 예수님은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엄마도 그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우리도 살면서 기적을 많이 봤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할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찾아낸 것처럼 
말이에요.” 기드온이 말했어요.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도 기적과 축복을 볼 수 
있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끝낸 기드온네 가족은 모두 
배부르고 행복했어요. 기드온은 접시를 싱크대로 
옮기는 것을 도왔어요. 내년에도 기드온네 가족은 
또 예루살렘 만찬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매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

여러분은 예루살렘 만찬에 무엇을 

가져가고 싶은가요?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려 보세요!

기드온은 매년 이 전통을 

무척 기다렸어요.


